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야마모토 5⅓이닝 10K 무실점 쾌투…다저스, 필라델피아 9-1 완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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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로스앤젤레스=AP/뉴시스]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1일(한국 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니클로

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(MLB)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.

2026.06.01

[서울=뉴시스]김희준 기자 = 메이저리그(MLB) LA 다저스가 야마모토 요시노부의 탈삼진 쇼를 내세워 필라델피아 필리스를

완파했다. 

야마모토는 1일(한국 시간)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유니클로 필드 앳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MLB 필라델

피아 필리스와의 경기에서 9-1로 대승을 거뒀다. 

시즌 38승(21패)째를 수확한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 질주를 이어갔다.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(32승 26패)와

는 5.5경기 차다. 

30승 29패를 기록한 필라델피아는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3위다. 

다저스 선발로 나선 일본인 투수 야마모토는 5⅓이닝 동안 무려 10개의 삼진을 솎아내며 4피안타 2볼넷 무실점으로 쾌투를 펼

쳤다. 

올 시즌 한 경기 최다 탈삼진을 기록한 야마모토는 시즌 5승(4패)째를 수확했다. 



다저스의 슈퍼스타 오타니 쇼헤이는 1번 지명타자로 나서 5타수 2안타로 힘을 더했다. 

'김하성 경쟁자' 알렉스 프릴랜드는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해 4회말 솔로 홈런을 날리는 등 3타수 2안타 2타점 2득점으

로 펄펄 날았다. 

좌익수로 나선 라이언 워드도 4회 빅리그 데뷔 첫 홈런을 날렸다. 

2회말 2사 1루에서 프릴랜드가 중전 적시 2루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뽑은 다저스는 3회말 2사 2루에서 카일 터커가 우전 적시

타를 날려 1점을 더했다. 

다저스는 4회말 워드, 프릴랜드가 솔로포 한 방씩을 쏘아올려 4-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. 

5회말 알렉스 콜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려 6-0까지 달아난 다저스는 6회부터 8회까지 1점씩을 추가해 승부를 갈랐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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